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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노사 상생협력 “난항”
노조, 호봉제 폐지 결사반대 … 협상 물거품에 노사관계 악화 우려

SK에너지 울산공장 노사가 임금동결 이후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으나 협상이 난항을 지속하고 있다.

SK에너지 울산 컴플렉스 노사는 4월부터 노사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다.

2009년 4월 노조가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며 1962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 동결분과

호봉 승급분을 모두 반납키로 결정하고 노사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노조가 임금과 단체협약을 양보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일부 안건을 두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상생협의회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조가 임금동결과 호봉 승급분 반납을 결의한 것을 받아들이

면서 추가로 새로운 요구안을 내놓았다. 기존 임금체계에 유연성을 마련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현재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말에 성과가 나면 정산해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성과급 400%를 선 반납하고 성과를 거두면 연말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방안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호봉제 폐지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7차례 협상을 벌인 SK에너지 노사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의 희생과 양보로 시작된 경영위기

극복과정이 물거품이 되고 노사관계마저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울 때 노조가 동참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

장섰다”며 “구성원의 고용안정 및 공정한 성과분배를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려는 노조의 진정성을 이해한다면

회사가 호봉제 폐지안을 철회하고 상생 협상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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